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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사회부적응

우울 및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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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the correlation of social maladaptation, depression, ego resilience and daily 
life satisfaction, and to explore the mediating role of ego resilience between social maladaptation, depression and daily 
life satisfaction. The subject of the survey was 184 intermarried Korean men. The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Pearson'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y SPSS and AMOS. Instruments were social maladapatation 
and depression of Shin(2001)'s Mental Health Scale, Block and Kremen(1996)'s Ego Resilience Scale, and 
Bradburn(1969)'s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Olson and Barnes(1982)' Quality of Lif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Social maladapataion and depress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ego resilience and daily life 
satisfaction. Ego resili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aily life satisfaction. Ego resilience mediated the effects 
of social maladaptation, depression and daily life satisfaction. Social maladaptation and depression influenced ego 
resilience. Ego resilience influenced positively daily life satisfaction.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intervene intermarried 
Korean men's daily life satisfaction through special education program and counseling in order to build ego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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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다문화가족의 새로운 등장은 최근 몇 년간 한국사회

의 가족연구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다양한 주제를 제

공하였다. 다문화가족 형성에 주기여자인 결혼이민여성

을 시작으로 이들 배우자의 진정한 이해가 다문화가족

의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다문화가

족 형성 이후 한국사회와 가족안에서 한국남성의 적응

적 삶에 대한 검토 또한 강조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이 결혼과 낯선 한국사회에 적응해야하

는 두가지 과업의 부담이 존재한다면 국제결혼한 한국

남성 역시 개인 및 가족, 사회생활에서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있으면서 이국출신의 배우자와의 적응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순수혈통, 단일민족 

신화는 물론 보수적이고 가부장제적 전통이 상대적으

로 많이 잔존하고 있는 한국의 농촌남성들에게 있어 

국제결혼은 상당한 갈등과 긴장을 안겨주는 선택이다

(Lee & Ki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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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을 보는 학계나 일반인

의 시각은 다분히 낙인적이다. 이들 한국남성들은 알코

올 중독, 직업능력상실, 고령, 낮은 학력, 외모 등으로 

인해 내국인 여성들과는 다른 결혼을 하기 어려운 처

지에 놓여있어 대안으로 외국인 여성을 선택했다(Han 
et al., 2006; Kim, 2009). 이렇게 단지 사회적으로 통

용되는 결혼적령기를 넘어 외국출신여성과 결혼을 했

다는 이유로 성적 무능력자, 성격이상자 등의 비정상적 

취급을 받는 것은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고정관념과 편

견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의 여성 편향성이 나타

나 국제결혼한 한국 남성에 대한 관심은 간과되어왔다. 
기존연구들이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이 겪는 새로운 변

화, 특히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어떻게 받아들

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가족복지영역에서 조차 관심

을 받지 못하였다(Lee, 2010)고 하였다. 또한 결혼이민

여성의 어려움과 한국남편의 동화주의적 문화태도를 

비판하면서 결국 결혼이민여성의 한국문화의 적응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Park, 2007; Jung, 2008). 대부분의 연구들의 방향이 

결혼이민여성을 희생자, 남편을 폭력자와 가해자로 묘

사하고 사회적 편견과 낙인화를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

판을 받고 있다(Yoon, 2004). 이와 같은 기존연구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에 대한 새로

운 이해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국제결혼한 한국남편에 대한 연구는 

크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눠 볼 수 있다. 양적 연

구로는 남편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Chu et al., 2008), 농촌지역 국제결혼 남편

의 행복에 미치는 관련변인(Yang, 2007) 등이 이루어졌

으며 질적 연구 중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고충과 문제점

을 파헤친 연구로 피해사례를 통해 본 결혼이민자남편의 

갈등(Chae & Hong, 2008)과 더불어 보다 객관적이고 이

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연구들로 국제결혼한 남성들

의 결혼동기와 배우자와의 관계형성 내용과 과정 그리고 

질적인 변화(Lee & Kim, 2009), 국제결혼한 남성의 ‘부
부되기’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Kim, 2009), 국제결혼

한 남성의 남편으로서의 경험(Choi, 2009),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생애사연구(Um, 2010) 등이 이루어졌다. 이

상과 같은 연구들은 그동안 국제결혼한 남성에 대한 편협

된 시각에서 벗어나고 이들이 결혼이민여성과의 결혼생

활이 녹녹치 않음을 지적하는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다문

화가족의 사회적 통합과 안정된 생활유지를 위해서는 국

제결혼한 한국남성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가 절

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국제결혼한 한국

남성의 경험 등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와 변인들의 영

향력을 파악한 양적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들의 총

체적인 삶을 나타내는 일상생활만족과 관련 변인들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한 연구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시도는 일상생활만족이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과 

가족생활 및 일상생활 전반에 나타난 만족을 의미하므로 

이들 전반적인 삶이 설명하고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결혼한 한국남성과 그 외 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지원망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Jang(2007)은 한국남편을 대상으로 아내와의 결혼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지망과 그것이 적응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국제결혼한 한국

남성의 사회적 지지의 확보는 결혼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u et al., 2008; Song & Lee, 
2010). 흑인여성과 백인남성의 결혼은 백인끼리의 결혼

보다 갈등해결기술이나 역할기대에 대해 부부가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크고 결혼만족의 독특한 요인들이 있음을 밝

힌 연구(Herr, 2009)도 제시되어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사회와의 적응도와 이들의 삶의 기반과 관계가 밀접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에 있어 사회적응의 문제

가 당사자의 전유문제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채 

우리사회는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사회적응문제에 소홀

해 왔다. 
우울도 또한 일상생활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는데 결혼이민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생활과 정신건강상의 

많은 문제들은 결혼만족도의 저하나 이혼과 같은 위기로 

이어진다(Bhugra, 2004; Del Rio, 1998; Szuki, 2004). 
따라서 일상생활만족을 위해서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다.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주관적 

차별감이나 가족스트레스는 결혼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Chu et al., 2008). 주관적 차별감이 낮을수

록, 가족스트레스 인지가 낮을수록 적응정도는 높게 나타

났다. Kim(2003)의 연구에서도 부정적 감정이 높은 사람

이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해 볼 때 부정적 감정과 차별감 등의 정신건강이 국제

결혼한 한국남성의 일상생활만족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 실천현장에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문제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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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니고 있

는 강점을 강조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즉 이들의 강점과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입지점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탄력적 산물을 자기개념이나 자

존감, 개인적 유능성, 자기수용, 자기가치 등과 같은 개인

적 차원의 유능성을 통해 평가되고 있다(Lee, 2006; Rew 
et al., 2001; Sagy & Dotan, 2001)고 볼 때 부정적 결과

를 완화시켜 줄 탄력성에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탄

력성에 근거한 접근은 전통적인 결점관점의 접근에서 탈

피하여 강점관점의 시각을 갖고 가족이 실패하는 것보다

는 성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가족들이 어떻게 스트레스

와 역경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고 성공하는지를 보려는 것

이다(Luther et al., 2000). 탄력성은 어떤 상황에 대한 융

통성과 외부의 힘에 대한 저항 및 회복의 의미로 정의되

고 있다(Yang & Choi, 2001). 즉 사회부적응과 우울 상

황에서도 일상생활만족을 느끼게 하는 매개요인으로서 

탄력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탄력성은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Cicchetti 
& Toth, 1998),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고 삶에 대한 

긍정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Block & Kremen, 1996)고 

하였다.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신뢰감을 주며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적응적

인 사람들이라고 하여 일상생활만족에 탄력성이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Song, 2006).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일상생활만족에 영향을 주고, 일

상생활만족 증대를 위해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중재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Jung et al., 2003; 
Kandel et al., 1991)처럼 일상생활만족을 위해 국제결혼

한 한국남성의 문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거나 긍정적으

로 기능하게 하는데 강점관점 접근은 중요한 과정이며 필

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즉 개인, 가족과 사회의 정신건강은 인간의 사회화과

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에 

가족의 환경과 그 안에서의 경험은 가족원의 행동이나 인

성특성 및 자아탄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구성

원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국제결

혼한 한국남성이 직면하고 있는 심리사회적 문제 자체보

다는 자아탄력성이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일상생활만족

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사회부적응이 지속되고 우울과 같

은 정신병리가 있을 때 일상생활만족은 낮아짐을 말해준

다. 즉 이들의 건강성 및 성장이후 형성된 이들의 자아탄

력성을 검토함으로써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일상생활만

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결혼

한 한국남성의 부정적 특성을 중재하여 일상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이 언급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국제결혼한 한국남

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있더라도 자

아탄력성이 주어진다면 긍정적 자원을 통해 일상생활만

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결혼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편자신의 

자아탄력성이 필수적이며, 특히 부부가 적응하는데 결혼

이민자의 노력과 변화와 함께 남편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

문에 남편의 역할이 강조되고 남편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문제점과 개입방안에 대해서

는 그동안의 여러 매체와 연구 등에서 제시되어 왔으며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과 함께 남편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이는 결혼이

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남편 자신의 건강성 확

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핵심적 역할

은 다름아닌 결혼이민여성의 배우자인 남편들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사회부적응, 

우울,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를 파악해보

며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일상생활만족에 대한 자아탄력

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부

적응과 우울을 완화시키는데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고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일상생활만족을 향상시키고 결혼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둔다. 

1)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사회부적응, 우울, 자아탄력

성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사회부적응, 우울과 일상생

활만족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3)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사회부적응, 우울과 일상생

활만족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

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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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고찰

1. 자아탄력성과 관련요인

자아탄력성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융통성있게 대처하

는 능력으로 실패의 상황에서도 유연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Rutter(1990)는 자아탄력성이란 스트레스

나 역경에 대해 각 개인이 나타내는 다양한 반응들 중에

서 긍정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라고 하면서 

이는 강점이나 약점과 같은 개인의 고정된 특성이 아니며 

심각한 위험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응적 기능을 유지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자아탄력성을 예측하는 요인들

을 살펴보면, 사회부적응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정

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신뢰감

을 주며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적응적인 사람

들이라고 하였다(Song, 2006). 이러한 특성은 초, 중, 고

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방식에 

있어서도 더 적극성을 띠며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Kwon, 2003). 또한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

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탄력성이 작용되었다

(Cicchetti & Toth, 1998). Chpman & Mullis(1999)는 자

존감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타인을 비난하거나 문제에 대

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두며 

낮잠을 자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 방식으로 문제상황을 

피해가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여 내적 감정과 정서상태

가 대학생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

다. Patrick(1997)에 따르면 사회적 유능성수준이 낮은 청

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

으며 반사회적, 비사회적 행동 또는 파괴적 행동을 나타

내기도 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부적응과의 상호관련성을 

알 수 있다(Park, 2011 recited). 
우울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보면 무망감에 빠져있

는 사람은 모든 일에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와 에너지가 결핍되어 있으며 냉담, 
슬픔, 비관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그에 따른 행동을 경험

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수면장애, 우울, 주의력 결핍 또는 

자살에 대한 생각과 시도로 연결되기도 한다(Abramson 
et al., 1989).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고 삶에 대한 긍

정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Block & Kremen, 1996). 자

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는 다른 사람의 인정

이나 칭찬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더 많이 비롯되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개인적 지각이라고 하였다(Park, 2011). 

2. 일상생활만족의 예측요인

사회부적응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

내의 사회적응을 통해서도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일상

생활만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새로운 생활과 사회적 관

계에 적응해야 하는 해외이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사회적응변수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는데 즉 사회적응도가 높을수록 만족정도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Lee, 2006; Yoon et al., 2007). 
전반적인 사회관계와 문제해결능력 등은 그들 일상생활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적인 

가정생활에서 다문화가정 부부에서 발생되고 있는 의사

소통문제, 생활문화차이, 가부장적 태도, 가족원의 동화

강요, 가사분담문제, 모국으로 경제적 지원 등이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였으며(Kang & Jung, 
2009), 반면 이웃간의 교류수준, 부부관계 만족수준과 

생활만족 및 심리적응과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하였다

(Jung, 2008).   
우울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를 보면 부부간 혹은 확

대가족간에 일어나는 갈등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사회생활

과 정신건강상의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Bhugra, 2004), 
이는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신체, 정서적 폭력과 무시와 

같은 학대로 표출된다(Abraham, 2000; Madiguid, 2005; 
Menjívar & Salcido, 2002). 결과는 결혼만족도의 저하나 

이혼과 같은 위기로 이어진다(Del Rio, 1998; Szuki, 
2004)고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 여성들

은 남편의 행동 때문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순간에 화

를 분출하며 폭발하였는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을 통

해 마음을 다스리고 가라앉힌 다음에 차분하게 말로 자신

의 불만이나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남편에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하였

다(Kim, 2010).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신뢰감을 주며 대

인관계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적응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였다(Song, 2006).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정서중

심적인 대처를 하고(Lazarus & Folkman, 1984),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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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부정적으로 인지, 조직, 회상하거나(Kanfer & 
Hagerman, 1981) 부정적 사고를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Wenzlaff et al., 1988) 더 많은 우울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부 중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결혼만족

도가 높고 활력적인 결혼생활을 이끌어가며 특히 남편의 

자아존중감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Culp 
& Meach, 1998). 베트남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도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게 나타났다(Nho et 
al., 2010). 자아탄력성의 한 요소인 자기효능감이란 목표

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개인의 인지, 정서, 행
동 과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Bandura, 1997). 이러한 결과는 자아기능의 강도가 일상

생활만족의 일부인 성공적인 인간관계와 만족스러운 결

혼생활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결혼이민여성 남편은 자신감의 결여와 표현능력의 미

흡이 나타났는데 가족관계 특히 외국인 아내와의 관계에

서도 이러한 특성은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Um, 2010).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의 정신건강이 결혼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자존감이 높은 경우, 주관적 차별감이 낮은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다(Chu et al., 2008). 국제결혼과

정을 생애사 연구로 접근한 Lee & Kim(2009)의 연구에

서 국제결혼한 남성들은 부인과 동업자관계를 유지하다 

교환가치가 비등해지자 긴장과 갈등이 생성되었고 이 위

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관계가 유지되거나 종료

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즉 국제결혼한 한 국남성의 낮은 

자아탄력성은 이후 일상생활만족에도 직간접적으로 관리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사회부적응 및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의 관계에 대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Kim(2006)은 가족체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및 비합리

적 신념을 매개로 한 연구결과 청소년이 가족체계를 긍정

적으로 자각하였을 때 자아탄력성이 높아져 학교생활적

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한 바 있다. 자아

탄력성과 가족지지가 상호작용했을 때 청소년들은 학교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하였다(Song, 2006). Jung et 
al.(2003)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상황에 당면한 청소년이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도피하려는 수단으로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하였

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심각한 갈등

이 자살생각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

력성이 매개요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Go & Yoon, 2007). 
우울 및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를 보면 

Kandel et al.(1991)는 자아존중감이나 가족스트레스, 사
회부적응 등과 함께 대처유형이 우울과 관련될 때 위기

가 증가한다고 지적하였다. Park(2011)은 학교, 교사, 친
구관계에서 위기를 겪은 청소년의 경우 부정적 자존감을 

통해 우울이 자기파괴적 회피행동 즉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우울과 대처간의 관계를 알

리는 자아탄력성의 실증적 단서를 제공했다. 
Meadus(2007)는 우울증을 가진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

과의 관계형성에 문제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살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는 자아탄력성의 특징

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국제결혼

한 한국남성의 우울 및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자아탄력성이 우울을 완화

시키고, 심리적 문제인 우울 자체보다는 일상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사회부적응 및 우울 등의 부정적 경험은 자

아탄력성을 통해 일상생활의 만족을 가져왔다. 이러한 연

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사

회부적응, 우울이 자아탄력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자

아탄력성이 일상생활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일상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탄력성

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J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이다. 이들의 사회부적응, 우울,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비확률 표집 중 유의표집 방법

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수행 전 관할지역 공공 및 민간기

관의 다문화가족 실무담당자를 찾아가 연구목적을 이해

시키고 사전 양해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

사를 위해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결혼한 한국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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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사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응답이 없는 문

항,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항 등을 수정하고, 가
족과 다문화전공 교수 2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

토받은 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3
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행되었다. 200부를 배포하

였으며, 무응답, 중복응답 등으로 인해 부적절한 설문지

를 제외한 총 184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

되었다. 사전조사와 본조사는 남편에게 설문을 배포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응답이 이루어

진 후 바로 수거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 184명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 
30대 순이며 부인의 연령은 20대가 133명으로 72.3%, 
30대가 26.1%로 한국남성과의 높은 연령차를 보이고 있

다. 결혼기간은 4년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자녀

수는 2명이 53.8%, 1명이 27.7%, 3명 이상이 15.2% 순

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졸과 고졸이 각각 49.5%, 
43.5%를 차지하였으며 직업은 대부분 농어업이 74.5%로 

나타났다. 부인의 국적은 베트남이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23.9%, 필리핀이 7.1%를 차지하였고, 
가정 월평균소득은 150만원 이하가 44.1%로 나타났고 

200만원 이하가 60% 가까이 나타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부인의 직업은 없는 경우

가 92.9%를 나타내었고 부모와의 동거는 76.1%로 높은 

동거율을 보였다.    

2. 측정도구

1) 사회부적응

사회부적응은 Shin(2001)의 한국일반 정신건강척도

(KGHQ) 중 사회부적응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구
체적인 문항은 ‘하고 있는 일에 잘 집중할 수 없었다’, 
‘자신이 여러 면에서 쓸모있는 역할을 잘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매사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등 총 9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사회적부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

의 Cronbach's α값은 .732로 나타났다.

2) 우울 

우울은 Shin(2001)의 한국일반 정신건강척도(KGHQ) 

중 우울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우울감과 

불행감을 느낀 적이 많았다’,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느낀 

적이 있다’ 등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많을

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742로 나타났다. 

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을 파악하기 위해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척도를 Yoo et al(2004)가 번안하여 수정, 보완하

고 Kim(2005)이 문항을 재구성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낙관성, 호기심,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낙관성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하

며, 호기심은 새로운 일에 대한 적극적이고 흥미로움을, 
대인관계는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나
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같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호기심이 많다’ 등이다. 점수 평

균범위는 1점에서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

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
은 .899로 나타났다.

4) 일상생활만족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일상생활만족을 알아보기 위한 척

도는 Bradburn(1969)의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과 Olson과 Barnes(1982)의 Quality of life 척도를 

수정하여 총 10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은 

‘나의 일상생활은 대체로 만족스럽다’, ‘나의 가정생활은 

행복하다’, ‘나는 부모와 형제관계에 만족한다’, ‘나는 직

장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여가생활에 만족한다’ 등의 문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만

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s α값은 .911이다.

3. 자료분석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사회부적응, 우울 및 자아탄력

성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또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

의 사회부적응, 우울 및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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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 of Variables

1 2 3 4

 1. Social maladaptation 1.000

 2. Depression .471*** 1.000

 3. Ego resilience -.570*** -.363*** 1.000

 4. Daily life satisfaction -.379*** -.388*** .582*** 1.000

*** p<.001

[Figure 1] Basic Model: The Relation of Social maladaptation, Depression, Ego resilience and Daily life satisfaction

들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이들 모

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²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지수들이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
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 뿐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

하기 때문이다(Hong, 2000). RMSEA값이 .01이하이면 

가장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Steiger, 1990) CFI와 TLI
는 .95값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분석에 앞서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

루는지 살펴보기 위해 첨도와 왜도를 살펴본 결과, 정규

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과 AMOS 6.0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Ⅳ. 연구결과

1. 변수들의 상관관계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사회부적응, 우울 및 자아탄력

성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

다. 사회부적응과 우울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471, p<.001)를 보였다. 즉 사회부적응이 높을수록 우

울도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회부적

응은 자아탄력성(r=-.570, p<.001)과 일상생활만족

(r=-.379, p<.001)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사

회부적응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도 자아탄력성(r=-.363, 
p<.001)과 일상생활만족(r=-.388, p<.001)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우울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일상

생활만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과 일상생

활만족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582, p<.001)가 나타

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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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del's Fitness

Model χ² df p RMSEA TLI CFI

Partial Mediating Model 43.904 1 .000 .043 .776 .859

Complete Mediating Model 57.185 3 .000 .003 .991 .994

[Figure 2] Partial Mediating Model of Social maladaptation, Depression, Ego resilience and Daily life satisfaction

결과적으로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과의 유의한 부

적 관계가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일상생활만족

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우울도 자아탄력성과 일상

생활만족과의 유의한 부적 관계가 나타나 우울이 높은 경

우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과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일상생활만족도 높으며,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과의 높은 정적 관련성이 확

인되었다. 

2. 사회부적응 및 우울과 일상생활만족에 대한 자아

탄력성의 매개효과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국제결혼한 한국남성

의 사회부적응, 우울 및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기본 모형을 추정하였다

[Figure 1 참조]. 
다음 단계에서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자아탄력성을 매

개로 일상생활만족으로 가는 경로와 사회부적응과 우울

이 일상생활만족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통하여 자아탄력

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연구모형을 추정한 후, χ²검
증을 이용해 기본 모형과의 적합도 차이가 유의한지 비교

하였다. 끝으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Sobel 
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은 각 단계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사회부적응, 우울 및 자

아탄력성을 통해 일상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

개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는 사회부적응과 자아탄력성, 우

울과 자아탄력성의 경로를 제외한 다른 경로에서 유의하

게 나타났다[Figure 2 참조], <Table 3 참조>. 즉 사회부

적응이 자아탄력성에, 우울도 자아탄력성에 유의하게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자아

탄력성에 직접적인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아탄력성은 일상생활만족에 직접적인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다. 기본 모형의 적합도를 보았을 때 완전

매개모형의 RMSEA가 .043이고 TLI값과 CFI값이 .776, 
.859로 모형이 우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다음으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사회부적응, 
우울 및 자아탄력성을 통해 일상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

는 완전매개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는 모든 경로에서 유의

하게 나타났다. 즉,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사회부적응과 

우울은 자아탄력성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자아탄

력성을 통해 일상생활만족에 부적으로 관련되었다

[Figure 3 참조], <Table 4 참조>. 기본 모형의 적합도를 

보았을 때 완전매개모형의 RMSEA가 .991이고 TLI값과 

CFI값이 .994로 모형의 적합성이 부분매개모형보다 더 

좋게 나타났다<Table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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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tial Mediating Model of Social maladaptation, Depression, Ego resilience and Daily life satisfaction

β B S.E C.R

Social maladaptation-> Ego resilience -.529*** -.748 .008 -8.528

Depression-> Ego resilience -.122* -.140 .071 -1.970
Ego resilience-> Daily life satisfaction .516*** .387 .054 7.169
Social maladaptation->Daily life satisfaction -.013  -.014 .076 -.185

Depression->Daily life satisfaction -.215*** -.185 .053 -3.516

  *p<.05  **p<.001

[Figure 3] Complete Mediating Model of of Social maladaptation, Depression, Egoresilience and Daily life satisfaction

<Table 4> Complete Mediating Model of of Social maladaptation, Depression, Egoresilience and Daily life satisfaction

β B S.E C.R

Social maladaptation-> Ego resilience -.529*** -.748 .088 -8.528

Depression-> Ego resilience -.122* -.140 .071 -1.970

Ego resilience-> Daily life satisfaction .571*** .439 .047 9.401

 *p<.05    ***p<.001

따라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사회부적응, 우울 및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완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

택하였으며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자아탄력성을 통한 매개효과는 a1(사회부적응->자아

탄력성)의 효과와 b(자아탄력성->일상생활만족)의 효과

를 곱한 a1b로 정의된다. 또한 a2(우울->자아탄력성)의 

효과와 b(자아탄력성->일상생활만족)의 효과를 곱한 a2b
로 정의된다.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1b, a2b 에 대한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일상생활

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Sobel, 1982)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a1(비표준화계수):(사회부적응->자아탄력성)의 효과

•a2(비표준화계수):(우울->자아탄력성)의 효과

•b(표준화계수): (자아탄력성->일상생활만족)의 효과

•SEa: a의 표준오차,  •SEb: b의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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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by Sobel Test

Path Z

  Social maladaptation-> Ego resilience-> Daily life satisfaction 3.831*

  Depression->  Ego resilience-> Daily life satisfaction 5.569**

 *p<.05, **p<.01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부적응과 일상생

활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Sobel 검증 결과 Z값은 3.831로 나타났고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p<.05). 이는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부인과의 사회부적응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일상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

울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일상생활만족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Sobel 검증 결과 Z값은 5.569로 나타났고 유의

미한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p<.01). 이는 국제결

혼한 한국남성의 우울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일상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국제결혼한 한국남성

의 사회부적응은 직접적으로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부정

적 영향을 주고 있어 사회부적응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을 낮게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우울도 자아탄력성에 유의

한 부적 영향을 주고 있어 우울이 높은 경우 자아탄력성

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사회부적응과 일

상생활만족을 매개하고 있어 사회부적응이 높다하더라도 

일상생활만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아탄력성은 또한 우울과 일상생활만족을 매개하고 

있어 우울이 높을 때 자아탄력성이 우울을 감소시켜 일상

생활만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하면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이 경험하는 일상생활갈등과 

우울이 높다하더라도 자아탄력성이 주어진다면 일상생활

만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부적응과 자아탄력성과는 유의한 

부적 관계가 나타나 사회부적응이 높은 경우 자아탄력성

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상생활만족 증진을 위해 자

아탄력성을 높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국제결혼

한 한국남성의 사회부적응을 조절하고 해결하는 작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

은 사람들은 문제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

정되어 있으며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신뢰감을 주며 대인

관계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적응적인 사람들이라고 한 

결과(Song, 2006)와 같이 본 연구도 국제결혼한 한국남

성과 부인과의 사회부적응이 자아탄력성과 부적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부적응과 일상생활만족과도 유의한 부적 관

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부적응이 높은 경우 일상생활

만족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응

도가 높을수록 만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들(Lee, 
2006; Yoon et al., 2007)을 통해 볼 때 서로간의 직접적

인 사회부적응이 일상생활만족과는 부적 관계를 가진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울과 자아탄력성과도 유의한 부적 관계가 나타나 우

울이 높은 경우 자아탄력성이 낮게 나타났다. 결혼이민여

성의 경우 열악하고 고립된 환경으로부터 지원이 낮고 거

의 없는 경우 만성적 긴장과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이로 

인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Bhugra(2004)의 연구와 같이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경

우에도 비록 본인이 성장하고 살아가는 지역사회일지라

도 낯선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이라는 새로운 환경속에서 

우울발생은 낮은 자아탄력성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하

겠다. 즉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더 많이 비롯

되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개인적 지각이라고 한 연구

(Park, 2011)와 맥을 같이 하며 상황에 대한 자신의 부정

적 평가로 인한 우울은 자신에 대한 의미부여 또한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내포한다고 하겠다.  
우울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는 유의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우울이 높은 경우 일상생활만족이 낮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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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정적 정서적 경험은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느끼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간 혹은 

확대가족간에 일어나는 갈등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사회생

활과 정신건강상의 많은 문제를 유발(Bhugra, 2004)한다

는 연구와 본 연구결과는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일상생활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일상생활만족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과 학교생

활적응에서 자아탄력성이 긍정적인 영향(Kim, 2006; 
Song, 2006)을 미쳤으며, 부모로부터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심각한 갈등이 자살생각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이 매개요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힌 연구(Go & Yoon, 2007)와 사회부적응 등과 

함께 대처유형이 우울과 관련될 때 위기가 증가한다고 지

적한 Kandel et al.(1991) 등의 결과들을 통해 유추될 수 

있다. 즉 이는 결혼생활속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하더

라도 자아탄력성이 높다면 일상생활만족이 높을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둘째,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사회부적응은 직접적으

로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고 있어 사회부적

응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자아탄력성이 작용되지 않아 사회부적응이 높음을 의

미하거나, 사회부적응이 있음에도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경우 가족간 유대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음을 의미하

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남성, 남편이 갖는 의미와 상징

성을 볼 때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

등과 정서적 문제는 가족원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

력이 있다면 상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제결

혼한 한국남성의 사회부적응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자아탄

력성의 향상이 요구된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제결혼

한 한국남성 개인의 정신건강과 나아가 결혼안정성과 가

족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울도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고 

있어 우울이 높은 경우 자아탄력성이 감소됨을 알 수 있

다. Rew et al.(2001)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탄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

들은 외로움과 절망을 느끼고 삶의 위협행동에 덜 관여한

다고 하였으며, 자아탄력성은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

한 행동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 과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Bandura, 1997)이라는 결과를 볼 때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우울과 자아탄력성과 부적 관계

는 명확하며,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상태는 자아탄력성

을 발휘하는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사회부적응 및 우울과 

일상생활만족 사이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나타내

었다. 즉 사회부적응이 높고 우울이 높은 상태에서 자아

탄력성이 제공되는 경우 일상생활만족이 향상되는데 기

여하였다. 또한 사회부적응과 우울은 일상생활만족에 직

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자아탄력성을 통해서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자아탄력성은 사회부적

응과 우울과의 유의한 부적관계를 통해 사회부적응과 우

울을 감소시키는 역할과 동시에 일상생활만족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유사한 결과로 국제결혼한 한국

남성의 일상생활갈등과 우울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영향

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난다는 Kim(2012)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자아탄력성에 각각 일상생활에서의 적

응과 만족에 자아탄력성이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와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결론과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부적응과 우울은 자아탄력

성과 부적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회부적응과 우울

이 높은 경우 자아탄력성이 발휘된다면 부정적 상황을 극

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

의 자아탄력성을 계발하고 향상시키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사회부적응과 우울의 수준을 감소시켜주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건강한 가족생활유지를 위해 

자아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특히 국

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자아탄력성을 위해 남편 자신의 위

치와 역할의 영향력이 클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

로 남편을 대상으로 한 부정적 정서관리와 사회부적응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개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둘째, 자아탄력성은 사회부적응 및 우울과 일상생활만

족과의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일상생활만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지

만, 자아탄력성을 통해 일상생활만족에 영향을 간접적으

로 미치고 있다. 즉 자아탄력성은 사회부적응과 우울과의 

유의한 부적관계를 통해 사회부적응과 우울을 감소시키

는 역할과 동시에 일상생활만족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개인, 가족, 사
회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항존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가족의 일상생활만족을 위해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역

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자아탄력성 향상 방안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일부 다문화가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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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향상 프로그램 연구들(Hong & Kim, 2009; Kim, 
2008, 2010)이 시도되었으나 부부당사자를 대상으로 하

는 자아탄력성을 포괄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

고 있어 다문화가족 전체를 포괄하는 자아탄력성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는 

다문화 가족 남편이 한국 사회속에서 주변화된 인물로서 

묘사되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개인과 남편으

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족 결혼안정성을 위한 국제결혼 부부를 

위한 일상생활만족 향상 방안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야 한다. 일부 다문화가족의 남편을 위한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연구(Kim et al., 2008), 가족탄력성접근을 활

용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연구

(Kim, 2010)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

는 일상생활만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는 아직까

지 시작단계에 불과하며(Lee, 2007), 부부대상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까지를 검증한 연구는 요원하다. 따라서 다문

화가족의 행복을 위해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

로그램도 중요하나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족의 큰 영향력

과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남편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접근으로 개발되어야 하겠으며 부부를 포함한 전

체를 포괄하는 일상생활만족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시행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자아탄력성에 있어 

개인적 정신건강 요인인 우울, 사회적 요인인 사회부적응

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또

한 결혼생활에서 부정적 상황에서도 일상생활만족에 자

아탄력성이 기여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그동

안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에 대한 접근이 문제중심적 접근

인 강점관점에서 이루어져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이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을 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결

혼한 한국남성에 대한 이해와 이들 개인의 탄력성을 고려

한 일상생활만족 프로그램 지원과 정책적 지원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제한점으로는 국제결혼한 한

국남성의 사회부적응과 우울을 심각성 수준에 따라 구분

하여 접근하지 못한 점, 부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

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별로 분석하지 않은 점 등을 언

급할 수 있다. 또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대다수가 농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조사한 점도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이러한 제한점은 추후연구의 과제

로 남기며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이 주도적

인 태도로 내적인 힘을 발휘하며 가족과 사회속에서 조화

롭게 살아가기를 기대해본다.

주제어: 사회부적응, 우울, 자아탄력성, 일상생활만족, 
국제결혼한 한국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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